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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심리학자가 식물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큰 농장의 밭을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 밭의 식물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다른 한쪽 밭의 식물은 미움과 저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햇빛이나 물, 비료 등 다른 조건들은 다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식물들이 성장하는 것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랑받고 축복 받은 식물들은 놀랄 정도로 빨리 성장을 했고, 반대로 저주와 미움을 받은 식물들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거짓말처럼 식물들도 사랑과 미움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실험이 식물들이 있는 곳에서 수십 마일 떨어진 곳에서 행해졌는데, 그 먼 거리에서 실험자가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했던 그 감정을 식물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어느 오렌지 농장의 한 농부는 주변의 다른 농장에서 병충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농약을 전혀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농장의 농부는 농약을 뿌리는 대신 날마다 과수원 안을 돌아보며 나무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오렌지 열매를 무겁게 매달고 있는 나무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나무 한그루, 한그루에 고유한 이름을 붙였고, 그 나무 하나 하나에 가족과 같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 까요? 이 농부가 수확기에 은행에 수익금을 맡기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서 몇년 째 가장 많은 수확을 얻은 농장이었다고 합니다. 사랑과 축복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바꾸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늘 불평 많고 모든 일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별로 친구가 없습니다. 별로 친하게 지내기 싫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늘 밝게 웃고, 늘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늘 친구가 많죠.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지내는 것이 기분이 좋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늘 긍정적이고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합니다. 내가 행복해 지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인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진심어린 축복과 사랑이 바로 성체 성사입니다. 한낱 식물들도 사랑과 축북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그 성장과 결실이 눈에 띄게 다르게 나타나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심어린 축북과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한 것이죠.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축복과 사랑이 이 성체 성사 안에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느님이 약속하신 참된 축복과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체 성사는 우리가 구원 되었다는 사실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구원의 제사이고, 구원의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미사는 그냥 생각 없이 주일이니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냥 빠져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구원받는 일인데, 와도 되고 안와도 되는 것은 아니죠. 하늘 나라에 가도 되고 안가도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되나요? 우리의 미사는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초대이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는 그 초대와 약속에 응답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성체 성사가 갖는 의미를 세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성체 성사는 우리가 받을 영원한 축복에 대한 하느님의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둘째, 성체 성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현존입니다. 성체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가 참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세째로, 성체 성사는 구원을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하느님 구원의 약속, 그리스도의 참된 현존, 그리고 구원의 힘. 이것이 성체 성사가 갖는 의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성체 성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저녁 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월절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같이 하시고, 그 저녁 식사를 끝으로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 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처형되죠. 

        당시에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며칠 후에 돌아가신 스승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이 체험과 목격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들고, 부활의 기쁨에 넘쳐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승 예수와 함께 했던 그 마지막 저녁 만찬을 다시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고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고 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때는 정확히 이해활 수 없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생생하게 그들 삶에 현실이 됩니다.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스승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 마지막 저녁 만찬을 계속해서 재현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체 성사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몸으로, 삶으로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초대 공동체의 성체 성사가 지금까지 전해져서, 전 세계 곳곳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이 사랑의 성사, 희생과 구원의 성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신 이 성체 성사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느님의 약속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 그리고 구원에 대한 하느님의 힘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성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희망적이며 기쁜 소식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체 성사의 그 의미를 잘 간직하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때, 우리 삶은 참된 행복과 평화로 가득찰 것입니다. 우리의 성체 성사는 구원에 대한 가장 확실한 약속이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는 기쁨의 잔치이고, 가장 아름다운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스러운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모두 복되도다”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내면서 성체성사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을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축복을 서로 기쁜 마음으로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PR PR L L
3l 320 4 U b 20 TAIA 3090898

e B AR

a2 2 0 4o 4BED L 2 540 B 20
ant T ST ek a3 nra s a5 68

SERAETEE Donn duahan a3 B
s 83e,031

20 088 wE3, 340 au suaAzA BE

ST

O s AR

aay ';f.‘i{":&'i#' ..’!! LTRSS
et -

05 i S 2k o wna B -

ne Ja2ca wn uw aavELG,0 1 08 AN oA
o AR 1 5, 303 S 0 e A e Y
SRt e G5 T S 148 a3 a0at
REE P85 H03, 88 BAELG,




